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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evolutionary process between open innovation and firms' absorptive capacity. The 

effects of open innovation can be maximized through the capacity to absorb the knowledge from the external sources 

such as universities, government-support research institute, and private R&D centers. This study used data of STEPI 

technology innovation survey conducted at 2002, 2005, and 2008 (3 points measures).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ults suggest that open innovation at t0 point influences positively the absorptive 

capacity at t1 point, which subsequently enhances the intention of open innovation at t2 point. This result suggests 

the existence of co-evolutionary process between open innovation and firms' absorptive capacity. When knowledge 

comes from universities, the co-evolution has sustained; whereas when knowledge comes from private firms' R&D 

centers, the co-evolution has not effect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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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대 들면서 한국경제에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개방형 

혁신이란 외부의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내부

에서 개발된 지식과 기술을 외부로 내보내 시장을 

개척하는 새로운 기업혁신 방법을 말한다[12].1) 지

식경제에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자원인 ‘지식’을 

기업 혼자 완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선

한 지식의 유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혁신지식

을 외부에서 유입하여 혁신하는 것은 권장하는 개

방형 혁신 패러다임은 설득력이 높은 편이다.

한국 산업계에서 개방형 혁신을 중요하게 받아들

이는 이유는, 기업혁신을 기업 내적으로 완결하려는 

한다는 폐쇄형 혁신(closed innovation) 패러다임이 

한계가 크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기존 폐쇄형 

혁신 패러다임에서 혁신이란 기업 자체적인 연구

에 의해 발명을 완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배경

에는 기업 혁신을 외부의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의 

성공스토리에서 나타나듯이, 스탠포드(Stanford) 대

학과 같은 연구중심대학이 공급하는 연구 결과와 

지식이 벤처창업과 지역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22, 33]. 실제로 세계적으로 

연구능력이 탁월한 대학들로부터 산업계로 지식이 

전달되는 통로도 다양해졌으며, 또한 새로운 지식

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고학력 인력이 증가해서 

개방형 혁신의 기반이 탄탄해졌다. 구체적으로, 미

국의 경우 중소기업과 개인이 출원한 특허 비중이 

1970년 약 5%에서 1992년에 이미 20%를 넘어섰으

며, 미국 이외의 외국기업들이 출원한 특허 비중도 

2000년대 들면서 50%를 넘어선 바 있다. 이처럼 한 

1)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Chesbrough[12] 교

수가 최초로 이름을 붙였다. 개방형 혁신은 “외부

→내부(outside-in)” 측면과 “내부→외부(inside- 

out)” 측면의 두 방향을 모두 말한다. 그런데 본 연

구에서는 지나친 복잡성을 줄이고 다른 연구 개념들

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outside-in” 측면에 한

정하여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우수한 인재와 사

업기회가 증가하면서, 외부의 혁신 파트너와 연계

해서(connect)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de-

velop)을 하는 전략이 유용해진 것이다. 또한 기업

이 감당해야할 R&D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혼자 감

당하기 어렵다는 점, 시장경쟁이 심해져서 제품수

명주기가 일 년에 못 미칠 정도로 빠르게 단축되고 

있다는 점도 개방형 혁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촉

발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의문은, 외부에서 지식

을 받아 혁신을 추진할 때 과연 기업 자체 역량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질문이다. 

외부로부터의 지식유입과 개방형 혁신이 중요하다

고 해서, 기업 내적 역량개발을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개방형 혁신에 의존도가 높

아지면서 기업자체역량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본고는 기업의 내적 역량을 흡수역

량(absorptive capacity) 개념으로 살펴볼 것인데, 

여기서 흡수역량이란 외부에서 유입되는 지식을 

발견하고(identify), 흡수하고(assimilate), 활용하는

(exploit)하는 능력을 말한다[15].2) 

개방형 혁신과 기업역량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

존 연구들은 대부분 개방형 혁신이 흡수역량을 ‘보

완(complement)’할 것으로 보는 편이다[e.g., 9, 11]. 

심지어 개방형 혁신 개념의 제안자인 체스브로우

(Chesbrough) 박사조차 최근 기업의 자체역량이 

없다면 개방형 혁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할 정

도이다[10, 11]. 이런 최근의 연구에서 볼 때, 개방

형 혁신에서도 기업의 내부 지식은 여전히 중요하

다고 인정받고 있으며, 또 외부 지식을 유입하는 

능력과 내부 지식을 개발하는 능력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고있다[11, 18]. 실제로 내부 지식을 

2) 많은 기존 연구들이 입증하듯이 흡수역량이 우수한 

기업들은 외부의 지식을 받아들여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다[e.g., 25, 34, 38]. 이 ’흡수역

량‘ 개념은 본 연구가 주목하는 기업 자체역량을 표

현하는 대표적인 학술용어라는 점을 고려해서 선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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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었을 때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거나 혹은 외

부지식을 활용하는 최적의 방법도 정확히 포착할 

수 있게 된다[6].

본 연구는 개방형 혁신과 흡수역량 사이를 “보

완”으로 보는 기존연구들의 주장을 넘어서려고 한

다. 본고가 보는 ‘개방형 혁신’과 ‘흡수역량’ 사이의 

본질은 단순 보완의 관계가 아닌 양자 사이의 “공

진화(co-evolution)” 관계이다. 즉, 한쪽이 다른 쪽

을 보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좋

아지면 다른 쪽이 우수해지는 선순환, 혹은 한쪽이 

나빠지면 다른 쪽도 나빠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형성하는 공진화임을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입

증하고자 한다. 이 공진화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한국기업의 개방형 혁신 진로에 대해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한 기업의 입장에서 개방형 혁신을 성공시키려

면, 첫째, 적합한 외부 지식 파트너를 잘 선택해야 

하며, 둘째, 그 유입지식을 잘 소화 흡수할 수 있어

야 하며, 셋째, 유입한 지식을 잘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내부 역량

이 강할 때 외부로부터 얻은 지식활용의 최종 가치

를 높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 시차 개념을 

넣으면, 현재의 개방형 혁신은 과거 경험에 의해 축

적된 흡수역량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이 흡수역량

은 새로운 개방형 혁신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듯 내부 역량과 개방형 혁신사이의 관계는 일

방향의 영향이 아닌 상호영향 관계로 추정된다. 이

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점(t0)의 요인이 다

음 시점(t1 혹은 t2)의 상대 요인에 영향을 주는 관

계로 모델화하고 이들을 종단적으로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가 분석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정책

연구원(STEPI)의 제조업 기술혁신조사 3개 관찰

시점(2002년/2005년/2008년)의 종단적 데이터였으

며, 이 데이터를 통해 ‘개방형 혁신’과 기업내부의 

‘혁신역량’ 사이의 공진화를 검증하고자 했다.

또한 본 연구는 공진화 법칙이 궁극적으로 재무

성과와 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점검했

다. 이렇게 성과 변수들을 포함시켜 분석하면 개방

형 혁신과 흡수역량 사이의 공진화가 결국 한 기업

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동시에 기업

성과의 향상에 어떤 공헌을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인 지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2. 연구가설의 설정

치열한 기업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혼

자만의 혁신인 폐쇄형 혁신 보다는 개방형 혁신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유입

된 지식들을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소화․흡수하

는 것은 아니다. 즉, 기업마다 흡수능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외부에서 유입한 지식을 소화시킬 능

력이 없을 때 개방형 혁신은 꽃을 피우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개방형 혁신의 효용가치는 이미 갖추

고 있는 기업자체의 흡수능력과 무관할 수 없다. 

즉, 우수한 흡수역량을 가진 기업은 개방형 혁신을 

통한 외부 지식의 효과를 높이고, 이렇게 유입된 

지식의 효과가 높아지면, 그것은 기업의 자체 역량

을 높이게 되고 이는 다시 개방형 지식유입의 효과

를 높이게 되는, 이른바 순환적 공진화 현상이 일

어날 수 있다. 본고는 이렇듯 개방형 혁신과 자체 

흡수역량은 공진화 패턴에서 움직인다는 점, 즉 순

환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연구가

설로 설정한다. 

2.1 순환적 공진화 가설

본고는 개방형 혁신과 흡수역량 사이 관계를 ‘이

중나선(double-helix)’ 모습으로 움직이는 공진화로 

규정한다. 여기서 공진화란 ‘상호의존적인 종(種)들

이 끊임없는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는 과정’으로 정

의하며[26], 이중나선이라는 것은 두 요인이 서로 나

선형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결

합체로 본다는 의미이다. 

두 요인 사이의 공진화는 선순환 혹은 악순환의 

경로를 밟을 수 있다. 선순환이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는 시스템이며, 반대로 악순환은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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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면서 점점 더 나빠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쪽 

방향으로 변화가 계속해서 증폭되기 때문에 선순

환과 악순환에서는 모두 양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

한다. 다만 양의 피드백 증폭작용이 바람직할 때는 

선순환이 되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일 때는 악순

환이라고 한다.

선순환 혹은 악순환은 구조적 측면에서는 동일

하기 때문에, 악순환에서 선순환에서 전환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임계량이 달라져야 한다. 비유

하자면, 문제아(兒)가 구조적인 문제로서 구조적인 

처방이 필요하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에게 부족

했던 칭찬을 강제로 늘려주거나 혹은 질책을 줄임

으로써 문제해결 방향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듯이, 

임계량의 차이에 의해 순환적 영향의 작동 여부가 

결정된다.

개방형 혁신과 흡수역량 사이 공진화의 의미는 

건강한 개방형 혁신은 우수한 흡수역량을 배양하

고 또 그 흡수역량은 다시 개방형 혁신의 건강성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못한 개방형 혁신은 흡수역량의 성숙을 방해하고 

이는 다음 차례 개방형 혁신에 대한 열망을 줄이게 

될 수 있다. 기존 연구들도 실제로 내부 지식이 강할 

때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외부지식

을 활용하는 방법 선택도 성공적이었음[6]을 발견

하고 있어, 순환적인 영향을 뒷받침한다. 이 ‘순환

적 공진화’가 본 논문의 첫 번째 연구가설이다. 

연구가설 1：개방형 혁신은 기업의 흡수역량과 순

환적으로 공진화한다.

연구가설 1a：‘t0 시점’에서 개방형 혁신이 많은 

기업은 ‘t1 시점’에서 흡수역량이 높

아질 것이며, ‘t1 시점’에서 흡수역량

이 높은 기업은 ‘t2 시점’의 개방형 

혁신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1b：‘t0 시점’에서 개방형 혁신이 작은 

기업은 ‘t1 시점’에서 기업역량이 낮

아질 것이며, ‘t1 시점’에서 기업역량

이 낮은 기업은 ‘t2 시점’의 개방형 

혁신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

여기서 연구가설들이 t0, t1, t2의 3개 관찰시점으

로 표현된 이유는 각 변수 사이의 영향이 시차(時

差)를 갖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개념 사이의 순

환적 영향을 입증하려면 최소한 3개 시점의 관찰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2002년(t0), 2005

년(t1), 2008년(t2) 3개 관찰시점의 측정값을 설정한 

것이다.

2.2 혁신주체별 차이：대학․정부출연 

연구소․민간 R&D 센터

개방형 혁신과 흡수역량 사이의 공진화는 ‘혁신

지식의 이전’이 포함되므로, 그것이 발생하는 국가

단위의 혁신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시스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혁신주체가 누구인가에 의해 개방형 혁신 지식 이

전 메커니즘이 달라질 수 있다. 주도하는 혁신 주

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고유 지식 이전 메커니즘이 

발생한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개방형 혁신이 전

달되는 지식이전 통로이므로, 혁신 주도자별 지식

이전 통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우선 혁신주

체의 속성에 대해 이해해보자. 

‘개방형 혁신’ 개념의 최초 아이디어는 미국 맥

락(context)에서 작동하는 혁신시스템을 전제로 탄

생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상이한 혁신시

스템을 가진 국가에서는 미국 맥락에서 도출한 결

과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한 국가가 오랫동

안 구축한 국가 혁신시스템(NIS)이라는 변수에 의

해 개방형 혁신과 내적 흡수역량 사이의 관계가 달

라질 수 있다.

국가마다 혁신시스템이 다를 때, 그 구체적인 차

이는 ‘혁신주체’들의 역할 차이에서 나온다.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이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토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혁신주체들이란 달

리 표현하면 국가경제에서 지식공급자들이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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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개방형 혁신의 파트너이다. 이 혁신주체들

이 누구인가에 따라 혁신시스템의 작동이 달라지

기 때문에 개방형 혁신과 흡수역량 사이의 공진화

도 달라질 수 있다. 

혁신시스템에서 혁신 주체는 보통 지식공급자들

인 대학, 민간기업 R&D 센터, 그리고 정부출연연

구소가 꼽힌다. 미국의 경우, ‘대학(university)’의 혁

신역량이 매우 높고 그 지식공급 방법도 다원화되

어서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

다. 전통적으로 대학과 산업계가 공동참여하는 산

학 공동연구가 발달되어 있으며, 대학 실험실에서 

도출한 연구결과의 라이선싱(licensing)도 매우 활

발하다. 또한 대학 연구자들이 엔터프리너(entrep-

reneur)로서 직접 창업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미

국 대학의 지식역량이 고도화된 것은, 연방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막대하게 투자되었다는 점, 1980년

의 베이-돌 법안(Bayh-Dole Act)과 같은 제도 혁

신을 통해 대학을 기술수입 주체로서 인정했다는 점 

등에 근원을 두고 있다[28]. 

이렇게 기업 외적으로 ‘대학’이라는 첨단 지식공

급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이 일찍부터 중요했다. 그런데 한국의 대

학은 이와 달랐다. 우리는 대학이 산업계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인재양성기관’으로서는 성공한 편

이지만, 지식공급자로서의 역할은 미숙한 편이었다

[35]. 한국 대학의 위상은 단순 교육기관을 넘어 지

식공급자로서 역할을 보완하고 있지만 미국에 비

하면 아직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

다. 한국경제에서 대학이 혁신지식의 공급자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시점은 인터넷 붐과 실리콘밸리 

등의 성공스토리가 확산되던 1990년 후반에 이르

러서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을 지식공급원천으

로 간주하고 연방정부가 몇 십년 동안 육성해왔던 

미국과는 분명 다른 상황이다. 

한국의 혁신시스템에서는 대학의 역할이 약했던 

반면, 정부출연연구소와 대기업 자체(in-house) 

R&D 센터의 역할은 컸다. 정부출연연구소와 대기

업 R&D 센터는 일종의 계주 주자들 같이 주도하

는 시기 측면에서 바통을 이어받았다. 양 주체의 역

할의 구분되는 시점은 1980년대 중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한국의 혁신은 

정부출연연구소에 의해 주도되었다. 정부출연연구

소는 한국경제에 필요한 세계적인 기술을 발탁하

고 이를 수입하여 산업계에 전달하고, 산업계는 그 

기술을 逆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전략에 

집중했었지만,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대기업

을 중심으로 자체 R&D 센터를 조성하여 자체적으

로 기술 전략을 추진해왔다[23, 35]. 국내 대기업들

이 1980년대 중반이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자체(in-house) 연구개발 활동을 해온 이유로서 다

음의 두 이유들이 유력하다. 첫째, 대학이 지식공

급자로서 산업계에 혁신지식을 공급하지 못했다는 

점, 둘째, 자체 연구개발의 이전 단계에서는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소개하는 선진 기술은 逆엔지니어

링(reverse engineering)하면 되었지만, 더욱 성장

을 확대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자체 

R&D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던 미국과 대기

업 R&D 센터 중심의 혁신을 추진하던 한국의 혁

신시스템의 차이는, 개방형 혁신과 기업 자체역량 

사이의 공진화 패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양 혁신

주체들이 지식을 공급하는 특성에 따라 그 영향관

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이전에 대한 지식원천별 차이는 ‘채널(chan-

nel)’로 전달하는 방법과 ‘관(conduit)’으로 전달하

는 방법으로 구분된다[30]. 대학의 지식이전은 대

체적으로 특정 대상이 없는 ‘채널(channel)형’ 지식

이전이 보편적이다. 여기서 채널형 지식이전은 지

식을 특정 대상에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씨

앗을 뿌려놓는 지식이전유형을 말한다. 이들이 뿌

린 지식의 스필오버 대상(“student”)은 익명의 다

수 기업들이며 잠재적 창업자도 포함된다. 이들의 

지식 이전은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속성을 갖

는데, 이 경우 흡수역량이 좋은 기업이 많은 학습

을 얻는 반면, 흡수역량이 낮은 기업은 학습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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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3)

이와 달리 대기업 R&D 센터의 지식이전은 전속

거래에서 잉태되어 특정 대상기업을 정해놓고 지

식을 이전시키는 경우이다. 이때의 지식이전은 정

해진 행위자 사이에 폐쇄된 “관(conduit)”을 타고 흘

러가는 것과 같다[31]. 이때 다른 조직들은 그 지식

이전의 내용에 대해 알 수 없다. 오직 지정된 업체

에게만 알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conduit)”의 

기능은 기업연구소와 같이 연구결과를 공공재이기

보다는 사적 지식으로 취급하는 곳에서 주로 발생

한다. 대기업 R&D 센터에서 중소기업 쪽으로 전달

되는 지식이전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속거래를 하

면서 구매처인 그 대기업의 R&D 전략을 따르지 않

을 수 없다. 대기업 전속거래 망(網)은 다른 행위자

들이 그 지식을 전달받을 방도가 없는 자신들만의 

거래 통로로만 지식이 전달되는 폐쇄형이 될 것이

다[31]. 전속거래 통로에 속하지 않는 ‘타인’에게는 

지식이전에 대한 내용이 일체 알려지지 않는다[30]. 

이 경우 대규모 구매자이자 R&D 센터의 운영주체

인 대기업의 거래 지배력 하에서 움직일 것이기 때

문에 닫힌 네트워크에 그치게 된다. 

이렇듯 누구와 개방형 혁신을 하는가에 따라 지

식이전 패턴은 차이가 난다. 대학의 지식은 공공재

(public goods)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지식의 귀속주체 없이 접촉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그 지식이 어떤 비즈니스 가치를 갖는

지는 받아들이는 쪽의 능력에 달려있게 된다. 즉, 

흡수능력이 좋은 쪽은 그 개방형 지식을 훌륭하게 

사용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주체들은 그 지식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대기업 R&D 

센터의 지식을 받아 개방형 혁신을 하는 경우, 사

전적으로 계획된 전달 주체가 확정되고 또 자신들

3) 대학의 지식 이전이 모든 경우 채널형만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베이-돌(Bay-Dole) 법안 이후 대학의 

기술 이전이 사유화․폐쇄화하는 경향이 미세하게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대학의 지식이전

은 다수의 기관과 개인들이 포함된 공동연구를 하

게 되므로 채널형 지식보급 유형에 가까운 것이 사

실이다.

만의 통로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관(conduit)’ 

속성이기 때문에 지식을 받는 기업의 흡수역량에 

따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연구가설 2a：‘대학’의 지식전달은 ‘채널(channel)

형’이므로 지식을 소화할 수 있는 

흡수역량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구체적으로, 흡수역량이 높은 

쪽에서는 선순환 고리가 강화되며, 

흡수역량이 낮은 쪽에서 악순환 궤

도가 형성된다.

연구가설 2b：‘대기업 R&D 센터’의 지식전달은 

폐쇄형 지식전달유형인 ‘관(conduit)’ 

속성을 갖는다. 이 경우 기업별 흡

수역량은 공진화 패턴에 유의한 차

이를 미치지 않는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

개방형 혁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2003년 체스

브로(Chesbrough) 박사 이후 주로 사례연구가 진

행되었다. 예컨대, P&G의 C&D(connect and de-

velopment) 혁신방법, 또한 XEROX 기업의 PARC

라는 연구소에서 35개 스핀오프기업이 발생한 사

례분석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넘어서

는 새로운 계기는 비로소 2005년 이후에 시작되었

다. 그 배경에는 2005년에 이르러서야 실증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연륜이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Laursen and Salter[24], Faems et al. 

[16], Nieto and Santamaria[29], Lichtenthaler[27] 

등이 실증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개방형 혁신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복득규[4]와 김성홍[2]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한국기업 기술혁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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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문) 데이터를 사용했다. 본 연구는 3개

년도(2002년, 2005년, 2008년)에 모두 측정된 기업

들로 분석대상을 구성했으며, 궁극적으로 102개 기

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STEPI 혁신조사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의 적합성 때문이다. 첫째, 한국 제조

업체들의 개방형 혁신의 범위와 깊이 등의 데이터

를 갖고 있고, 둘째, 3개 시점(2002년, 2005년, 2008

년)의 측정이 있었다는 점, 셋째, OECD 조사매뉴

얼인 <오슬로 매뉴얼(Oslo Manual)>의 설문문항

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제적 범용성도 높다는 점, 

넷째, 29,619개 제조업체 중에서 6,608 표본기업을 

추출하여 설문조사하여 최종 2,743개의 응답을 얻

는 등 표본조사로서는 국내 전체의 대표성을 충분

히 갖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 DB를 사용할 때, 본 

연구가설의 ‘t0’은 2002년, ‘t1’은 2005년, ‘t2’는 2008

년이었다.

3.2 분석변수

3.2.1 지식원천(Knowledge Source)

지식원천은 ‘대학’과 ‘민간기업 R&D 센터’로 구

분하여 지식원천을 코딩했다. 코딩 방법은 ‘대학’ 

지식원천은 ‘0’으로 코딩하고, ‘대기업연구소’에 대

해서는 ‘1’ 값을 부여하여 코딩했다. 

3.2.2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개방형 혁신 변수는 한 기업이 외부 지식원천으로

부터 이전 받는, 즉 구체적인 지식공급자(“tea-

cher”)로부터 구체적인 대상기업(“student”)으로 전

달되는 지식의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는 이 변수를 

각 행위자간 지식을 이전받는 ‘정도’로서 측정했다. 

2002년, 2005년, 2008년 3개년도 값을 측정했다.

3.2.3 기업역량：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

기존 연구에서 흡수역량 개념에 대한 대부분의 

조작적 정의는 R&D 집중도(intensity; R&D 지출

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로 보는 편이다[e.g., 32, 36]. 

본 연구도 다수의 기존연구들을 반영하여 R&D 집

중도로서 측정했다. 2002년, 2005년, 2008년 3개년

도 값을 측정했다.

3.2.4 혁신성과：특허

혁신성과는 특허(patent)로 측정했다. 각 기업별

로 2009년도 특허등록 수(數) 데이터를 사용했다. 혁

신성과를 특허로서 측정했던 이유는 상당수의 기존

연구들이 정당성을 주었기 때문이다(예：[19, 21]). 

특허 데이터는 특허정보원에서 공개하는 DB를 사

용했으며, 구체적으로 특허등록數로 측정했다. 또

한 연구개발 시작에서 특허라는 성과를 얻기까지는 

시차(時差)가 발생함이 인정되고 있으며, 대략 3～

4년의 시차를 확인하는 편이다(예：[1]). 본 분석에

서는 R&D 측정은 2002년, 2005년, 2008년 값이며, 

특허는 2009년 값이므로 인과관계 모델에서 변수간 

시차는 7년, 4년, 1년의 시차를 인정하고 있다. 2008

년 R&D 측정을 제외하고는 기존 연구의 시차연수

를 대략 충족시키는 편이다.

3.2.5 재무성과：영업이익률

재무성과는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로서 측

정했다. 2009년도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2009년도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앞의 혁신성과에서와 동일

하다. 이 재무성과 변수는 한국신용평가(주)에서 공

개하는 DB인 “KIS-value”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KIS-value”는 자산 70억 이상의 전체 외감(外監)

기업의 회계정보를 연도별로 공개하는 유용한 데이

터 원천이다. 이 DB의 장점은 분석대상 수를 확대하

더라도 포괄적인 정보를 준다는 점과 다(多)년도의 

재무실적을 보유하기 때문에 시계열 개념 혹은 다

년도 평균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3.3 통제변수

(1) 산업 분류：기업이 속한 산업 유형을 통제변

수로 설정했다. 그 이유는 이는 산업별로 변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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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델

영향과 공진화 순환작용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예

를 들면, 바이오와 같은 과학비즈니스는 다른 전형

적인 제조업과는 개방형 혁신의 동기와 목적이 모

두 다른 것이다.

(2) 기업규모：기업규모는 총 종업원 수로 측정

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R&D 지출이 증가하기 때

문이다[14, 32]. 이 총 종업원 수는 측정값에 따라 영

향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자연로그를 취했다.

(3) 기업업력：기업업력은 창업 이후 변수 측정까

지의 연도로 측정했으며, 소수점 한자리 數까지 측

정했다. 또한 기업연령 변수 값의 분포차이가 주는 

과도한 영향을 축소시키고자 자연로그를 취했다.

3.4 연구모델

본 연구의 연구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개방형 

혁신과 흡수역량의 순환적 공진화(상호영향)를 3개

년도로서 구체화했으며, 지식원천에 따른 차이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켰다. 특히 두 개의 성과변수인 

재무성과와 혁신성과를 포함시켜서, 개방형 혁신과 

흡수역량의 공진화가 결국 어떤 성과로 귀결되는

지를 점검했다. 이는 개방형 혁신과 흡수역량 두 

변수 각각이 미치는 성과에 대한 영향도 검증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3.5 분석방법

본고의 연구가설에서 분석할 변수들의 인과관계

는 구조방정식 분석(structural equation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했으며, AMOS를 사용하여 계수 값

을 얻었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변수

간의 다양한 경로(path)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으

로서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들의 검증에 적합성이 

높기 때문이다. 

4. 분석 결과

4.1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변수간 상관관계는 <표 1>과 같

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주목할 것은 분석변수 사이

에서 발견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일 것이다. 이러

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초래할 다중상관성(multi- 

collinearity) 문제에 대한 통제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분석변수간의 다중상관성 검증을 위해 VIF 검증

방법을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VIF 값의 평가기준은 

첫째, VIF의 최대값이 10보다 크거나, 둘째, VIF의 

평균 값이 1을 상당히 초과할 경우 등이다. 이런 경

우 높은 VIF 값을 가진 독립변수를 제거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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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중상관성 검증을 위한 VIF 검증

 변수  VIF 1/VIF

1. 개방형 혁신(2002)

2. 개방형 혁신(2005)

3. 개방형 혁신(2008)

4. 흡수역량(2002)

5. 흡수역량(2005)

6. 흡수역량(2008)

7. 대학_이전

8. 정부출연연_이전

9. 민간 R&D 센터_이전

10. 산업분류(dummy)

11. log(종업원수)

12. log(기업업력)

13. 특허등록(혁신성과)

14. 영업이익률(재무성과)

 1.16

 1.83

 1.76

 2.09

 2.43

 2.87

 2.29

 1.49

 1.86

 1.38

 1.87

 2.73

 1.16

 1.45

0.862069

0.546448

0.568182

0.478469

0.411523

0.348432

0.436681

0.671141

0.537634

0.724638

0.534759

0.366300

0.862069

0.689655

Mean VIF 1.9625

<표 1> 평균 표준편차

평균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73 0.98

2 2.94 1.21 .225
**

3 3.21 1.30 .256
**

.298
**

4 0.32 0.11 .310** .270** .268**

5 0.46 0.27 .146
*

.357
**

.144
*

.251
**

6 0.41 0.12 .139
*

.145
*

.324
**

.215
**

.296
**

7 0.29 0.11 .069 .015 .182* -.064 -.037 -.056

8 0.37 0.19 .013 -.114
*

.076 -.031 .178
*

-.025 .081

9 0.17 0.07 .064 .028 -.052 .054 .176
*

.186
*

-.177
*

-.182
*

10 0.11 0.04 -.005 .102 -.075 .046 -.084 .095 .023 -.251** -.091

11 0.27 0.03 .245
**

.198
*

.329
**

-.098 .110 .034 -.024 .133
*

-.008 .059

12 0.18 0.05 .188
*

.099 .119 .083 .241
**

.078 -.034 .185
*

.214
**

.035 .098

13 7.23 4.17 .016 .074 -.054 .145* .035 .277** -.076 .101 .077 -.087 .212** .094

14 0.26 0.13 .124 .181
*

-.193
*

-.099 .085 .026 -.093 -.003 .082 .092 .004 -.093 .248
**

주) 1. 개방형 혁신(2002); 2. 개방형 혁신(2005); 3. 개방형 혁신(2008); 4. 흡수역량(2002); 5. 흡수역량(2005); 6. 흡

수역량(2008); 7. 대학_이전; 8. 정부출연연_이전; 9. 민간 R&D 센터_이전; 10. 산업분류(dummy); 11. log(종

업원 수); 12. log(기업업력); 13. 특허등록(혁신성과); 14. 영업이익률(재무성과).
* p < .05; ** p < .01.

연구의 분석변수들에 대한 VIF 검증결과는 <표 

2>와 같다. 이 표에서 보듯 VIF의 값 중에서 10을 

초과하는 변수가 없고, VIF의 평균값은 2.0225로서 

1을 상회하지만 아주 크게 초과하지 않으므로, 분

석변수간 다중상관성이 심각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이 결과에 따라 변수의 제거와 조정 없이 모든 변

수들을 모두 포함시켜 분석했다.

4.2 구조방정식 경로계수

본 <연구가설 1>은 개방형 혁신은 흡수역량과 공

진화한다는 가설이었다.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은 흡

수역량이 개방형 혁신 쪽으로, 그리고 개방형 혁신

이 흡수역량 쪽으로 미치는 두 방향을 모두 살펴보아

야 했다. 본 분석에서 2002년 개방형 혁신의 2005

년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2005년 개방형 

혁신의 2008년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

의미했다. 한편 반대방향의 영향에 대한 검증도 흥

미로운 결과를 낳았다. 흡수역량이 개방형 혁신에 미

치는 영향의 결과를 보면, 2002년과 2005년의 흡수

역량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흡

수역량이 높은 기업이 개방형 혁신을 더 많이 하거

나 혹은 적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견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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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구조방정식 경로계수(Path Coefficient)

경로 계 수 모델 적합도

개방형 혁신 2002 → 흡수역량 2005 0.33
*

chi-square = 3261.82 
(p < 0.05)
d.f. = 81

개방형 혁신 2005 → 흡수역량 2008 0.52
*

개방형 혁신 2008 → 재무성과 0.15

흡수역량 2008 → 재무성과 -0.36
*

개방형 혁신 2008 → 혁신성과 0.31
*

흡수역량 2002 → 혁신성과 0.33*

흡수역량 2002 → 개방형 혁신 2005 0.03

흡수역량 2005 → 개방형 혁신 2008 0.29
*

대학 지식 2002 → 개방형 혁신 2005 0.28*

민간R&D 2002 → 개방형 혁신 2005 -0.11

대학 지식 2005 → 개방형 혁신 2008 0.37
*

민간 R&D 2005 → 개방형 혁신 2008 0.07

개방형 혁신 2002 → 개방형 혁신 2005 0.47
*

개방형 혁신 2005 → 개방형 혁신 2008 0.51
*

흡수역량 2002 → 흡수역량 2005 0.76*

흡수역량 2005 → 흡수역량 2008 0.64
*

주) 
*
 p < 0.05.

흡수역량 수준이 향후 개방형 혁신에 대한 적극성

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결과이다. 

본 <연구가설 2>은 지식공급원천에 따른 공진

화 현상의 차별화에 대한 가설이었다. 이 연구가설

에 대한 분석결과는 ‘대학’ 쪽에서의 지식습득 연구

가설 그대로 입증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학과의 개

방형 혁신은 흡수역량에 따라 악순환 혹은 선순환 

고리에 접어드는 차별화가 있다는 연구가설은 유

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대학의 지식을 받아 혁

신을 추진하는 기업 중 흡수역량이 높은 기업들은 

향후 개방형 혁신을 확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 중 흡

수역량이 낮은 기업들은 향후 개방형 혁신의 수준

을 낮추는 것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는 흡수역량의 차이에 의해 선순환 혹은 악순환

으로 귀결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대기업 R&D 센터와의 지식교류에서 개방

형 혁신과 흡수역량 사이의 공진화는 발생하지 않

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 이유는 대기업 R&D 센터

로부터의 지식전달은 폐쇄형전달이기 때문에 흡수

역량에 의한 차별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본 분석은 2개의 성과변수를 분석모델에 포함시

켰었다. 그 성과변수는 재무성과와 혁신성과였음을 

기억하자.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재무성과와 혁

신성과에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3>에서 정리했다. 종합적으로 흡수역량

은 재무성과와 반대방향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보였으며, 혁신성과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구

체적으로 보면, 첫째, 흡수역량이 재무성과에 영향

을 미치되 그 방향이 역(逆) 방향의 영향이었다. 즉, 

역량이 높은 기업이 재무성과가 낮아지거나, 혹은 

역량이 낮은 기업들이 재무성과가 높아진다는 결

과이다. 이 결과는 한 기업의 흡수역량이 높다고 해

서 반드시 재무적으로 우월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

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흡수역량과 혁신성과

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본 분석에서 흡수역량

은 연구개발집약도로 측정되었는데, 연구개발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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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던 기존의 많

은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예：[19, 21]). 

또한 개방형 혁신이 재무성과와 혁신성과에 주는 

영향에 대한 결과에서도 혁신성과 측면에서만 유

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즉, 개방형 혁신이 많을수록 

특허와 같은 혁신실적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런데 개방형 혁신은 재무성과를 높이는데 영

향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많은 기존 연구들이 염

려하고 있듯이, 외부로부터의 개방형 혁신이 혁신을 

촉발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재무성과를 높이지

는 못한다는 염려를 실증적으로 말해준다.

5. 토론 및 결론

본고는 한국경제에서 개방형 혁신과 기업역량 사

이의 역동적 상호영향을 ‘공진화(共進化)’로 규정하

고 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 공

진화를 검증했던 방법은, 3년 시차의 영향력을 전

제하여, 2002/2005/2008년 등 3년간의 시차(時差)를 

가진 3개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개방

형 혁신에서 흡수역량의 주는 영향과 그 반대방향

인 흡수역량이 개방형 혁신에 주는 방향을 시차별

로 두 변수들간의 순환적 상호영향을 확인하는 위한 

목적이었음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는 대

체로 기대했던 공진화 과정을 확인시켜주었다. 

구체적으로, 2002년 개방형 혁신에서 2005년 흡수

역량에 미치는 영향, 2005년 개방형 혁신에서 2008

년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2005년도 흡수

역량이 2008년 개방형 혁신에 미치는 영향들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오직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은 

2002년 흡수역량이 2005년 개방형 혁신에 미치는 영

향뿐이었다. 종합적으로 공진화 영향권 내의 변수들

은 서로 순환적으로 강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변수의 영향력의 방향에 따라서 선순환이 

강화되거나 악순환이 강화되는 체계로 움직인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가 주목한 개방형 혁신과 흡

수역량이라는 두 변수 사이의 공진화는 서로를 긍정

적으로 강화시키는 선순환 속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발견은 지식원천에 따라 

개방형 혁신과 흡수역량 사이의 공진화가 상이하다

는 점이다. 개방형 혁신이란 외부로부터의 지식공

급이 선결조건이며, 그 지식공급의 원천에 따라 지

식전달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지식원천의 영

향력이 다르게 추진되는 것이었다. 본 분석은 지식

원천으로서 ‘대학’과 ‘민간기업 R&D 센터’로 설정

하고 각 역할을 구분했었다. 대학에서의 지식획득의 

경우, 개방형 혁신과 흡수역량 사이의 선순환 체계

가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대학으로부터의 

지식이전이 개방형 혁신의 모델에서 가정하는 기

본 틀이라는 것이며, 개방형 혁신의 최초 주장이 

미국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다시 확인시키는 셈이다. 

반면 민간기업 R&D 센터로부터의 지식을 유입하

는 경우에는 개방형 혁신과 흡수역량 사이의 상호

작용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볼 때, 민간기

업 R&D 센터와의 지식교류는 일대일 지식이전이

라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전에 의해 반드

시 흡수역량이 강화되고 다시 개방형 혁신을 늘리

는 순환체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를 볼 때, 중소기업들이 지식원천에 따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수록 지식교류 파트너 선정

과 지식분야 선정에 더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개방형 혁신 논의

에서 소홀히 다뤄진 영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재무성과’와 ‘혁신성과’를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 두 성과 변수에 따라 상이한 현상이 작

동함을 발견했다. 이 분석에 대한 결과들은 명확했

다. 흡수역량은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지만 마이너

스(-) 영향력을 행사했다. 즉, 흡수역량이 높을수록 

재무성과를 낮아지는 것이었다. 반면 흡수역량은 혁

신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편 개방형 

혁신은 혁신성과를 긍정적으로(+) 높였으며, 그러

나 재무성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분석결과는 개방형 혁신이 무조건 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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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인 것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요한 발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객관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목적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본고가 다양한 변수

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과

학기술정책연구원의 혁신조사 데이터의 가치가 높

아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조사 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한계이며, 또 3개년도의 측정치

를 사용해야 하는 측면에서도 한계를 안게 되었다.

둘째, 3개연도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3개 시점 모두 측정 가능했던 기업들만을 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관찰치 손

실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분명 본 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통계 분석방법론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구조

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였지만, 향후 ‘공진화’에 대한 

방법론의 발전에 의해 새롭고 보다 정교한 접근방

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는 미래의 

연구로 미룬다.

본 연구는 기업역량과 개방형 혁신 사이의 공진

화라는 관점을 통해서 한국 중소기업이 어떻게 혁

신의 가치를 얻고 더욱 성장하는 방법을 고안하려

는 목적을 가졌었다.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이 개방

형 혁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상식 반열

에 올랐지만, 실제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인

지에 대한 지식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

과들은 한국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개방형 혁신의 

정도(正道)를 제안하는 기본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이 부족

한 중소기업에게 개방형 혁신을 누구와 어떻게 했

을 때 효과적인지에 대한 기초지식으로서 가치가 

있다. 한국경제가 추격(catch-up) 상황을 넘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 산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대기업들이 등장했지만, 

대기업군(群)만의 혁신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

을지에 대해 염려가 큰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한

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진로에 연구는 한국경

제를 도약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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